
남북작가대회를 기다리며

24일부터 평양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작가대회가 연기되었다. 대회의 북쪽 주관단체인 조선

작가동맹은 대회 초청장 대신 23~25일 금강산에서 긴급실무회담을 하자는 초청장을 민족문학작가

회의에 보내 왔다. 대회 재개 여부와 일정은 금강산 실무회담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게 되었

다. 일말의 우려가 현실화한 데 대해 대회 준비측과 참가자들은 실망감을 애써 누르면서 결국은

대회가 성사되리라는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.

남북 양쪽 실무자들 사이의 공식 회담만 네 차례, 최초의 의사타진을 비롯한 비공식 접촉은 수십

차례에 이를 정도로 이번 회담 준비는 치밀하고 완벽했다. 남북 양쪽 실무자들은 분단 이후 처음

인 이번 대회의 성사를 위해 한마음 한몸이 되어 노력해 왔다. 양쪽 당국의 관심과 협조도 고무적

이었다. 문인들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의 개·폐막식과 백두산 해맞이 시 낭송, 묘향산 민족문학

의 밤 등의 행사를 머리에 그리며 대회 날짜를 손꼽아 기다려 왔다. 무엇보다 술잔을 나누며 흉금

을 터놓고 얘기를 나눌 ‘뒤풀이’ 자리에 대한 기대가 컸다.

마냥 순조로울 것으로만 보였던 대회 준비가 장벽에 부닥친 것은 일련의 돌발사태들 때문이었다.

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불허 파동과 탈북자 대규모 입국이 그것이다. 이 두 사태를 기화로 북쪽

은 남쪽을 상대로 한 일체의 창구를 닫아 버렸다. 당국간 대화가 전면 중단됨은 물론 8·15 대회

를 비롯해 예정되었던 모든 민간 교류가 무산되었다. 사태가 험악하게 돌아갈수록 민족문학작가회

의는 대회 성사에 더한층 매달렸다. 경직된 남북관계를 풀 실마리로 작가대회를 주목한 정부의 기

대와 지원도 적극적이었다. 그러나 결과는 일단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.

남북 작가 사이의 만남이 추진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.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올림픽의 해인

1988년 남북작가회담을 북에 제안했고 북의 작가동맹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. 이듬해 3월 대표 5

명을 비롯한 남쪽 문인 26명이 버스에 타고 판문점으로 향했으나 파주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말았

다. 회담장에 나와 남쪽 동료들을 기다리던 북의 시인 오영재씨는 즉석에서 “자리가 비어 있구

나”로 시작되는 시 <전해다오>를 썼다. 그 시는 지금 서울 아현동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실에 액

자로 표구되어 걸려 있다.

남북 문인들의 마지막 만남은 1945년 12월13일로 거슬러올라간다. 한설야와 이기영, 김사량을 비롯

한 북쪽 문인 19명이 삼팔선을 거쳐 내려온 것이 12월10일이었다. 서울에서 회동한 남과 북의 작

가들은 12월13일 조선문학가동맹을 결성하고 이후 전국문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다. 그러나

북의 작가들이 다시 삼팔선을 넘어 올라간 뒤 사태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선회한다. 그 해 12월

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남과 북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의 골이

깊어져 갔고, 결국 전국문학자대회는 해를 넘겨 남쪽 작가들만으로 치러지게 된다.

이번 남북작가대회를 주관하는 민족문학작가회의 관계자들은 이번 대회를 1945년 12월13일 이후

59년 만의 만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 그 59년 동안 남북 양쪽 문인들과 문학 사이의 거리는 점

점 벌어져 온 터였다. 문학으로 표상되는 양쪽 민중의 정서와 사유 역시 균열과 대립의 행로를 벗



어나기 어려웠다. 이제 문학과 문학인이 분단과 대립의 질곡을 뿌리치고 화합과 통일의 길을 열어

나가자고 남북 문학인들은 다짐하고 있다.

이번 대회의 공식 명칭은 ‘6·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’로 되어 있다. 2000년 남

북 정상 사이의 합의 정신과 그 실천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것이다. 남북 문학인들의 만남은 정

치·경제가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정서와 사상의 통일을 당겨 올 수 있다. 대회 이후 쏟아져 나올

보고문과 문학작품들은 남북 양쪽 민중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. 대회에

참가할 100여명의 남쪽 작가들은 지난주 서울 수유동 통일교육원에서 방북교육을 받았다. 그들은

지금 초조한 마음으로 금강산 실무회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. / 최재봉 (문학전문기자)

<출처 : 한겨레신문 칼럼 2004. 8. 23>


